
조선시대
제주로 유배온 사람들이 
머물렀던 공간에 대해 이야기하다

먼 길 낯선 여정, 
제주 유배를 들여다보다

낯선 곳으로의 여정, 
제주 유배인 이야기

제주 섬은 유배인에게는 불안과 상실감을 주는 

절대 고독의 공간이자 언제 살아 돌아갈지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유배인의 눈에 제주는 미신으로 가득 차 있는 곳, 

다른 풍속을 지닌 이질적인 곳이기도 했습니다.  

제주사람에게는 떠나고 싶지만 

떠날 수 없는 애증의 공간이기도 하였습니다.

200년 동안 이어진 출륙금지령은

제주사람들의 자유로운 왕래를 막았고 

교육환경 조차 여의치 않았습니다. 

따라서 학식 있는 사람들의 제주 유배는 

새로운 학문과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닫힌 공간으로서의 제주 섬은 유배인이나 제주사람에게 

서로를 돌보고 치열하게 학문과 예술을 추구하면서 

새로운 문화가 탄생하는 열린 공간으로 도약하였습니다.

바닷가 하늘은 항상 자욱하고

산 남쪽이라 땅은 더욱 낮구나.

봄이 되어 좀 벌레 깨어나고

새로이 물 길어도 절반은 흙탕물

배고픈 쥐들 책상 밑을 돌아다니고

괴상한 까마귀 지붕 서쪽에서 우는데

파도는 밀려와 바위에 부딪치어

나그네 잠자리를 북소리로 깨우네.

『서재집』「제주잡시」, 임징하(1687~1730)

주제 전시품명

삼국사기

대명률

의금부노정기

동여

택리지

탐라순력도 [보물 제652-6호]

1783년 대정현 동성리 호적중초

1843년 대정현 동성리 호적중초

완당선생전집

광해군일기 [국보 제151호]

규창유고

충암집

신임 초상

묵재기문록

송시열 초상

송시열 글씨

허응당집

최익현 초상 [보물 제1510호]

면암선생문집

박영효 글씨

김진구 초상

해동역대명가필보

김춘택 초상

북헌거사집

서재집

조관빈 초상

회헌집

정헌영해처감록

만언사

김정희가 부인에게 쓴 편지

김정희가 쓴 수선화시 [보물 제547호]

초의선사 진영

김정희가 장인식목사에게 쓴 편지

오시복이 이형상목사에게 쓴 편지

홍윤애 비문 탁본

연방록 [도지정유형문화재 제10호]

송시열 초상

송시열 글씨

완당선생해천일립상 

소동파입극도

김정희종가 전래 벼루·붓 [보물 제547호]

추사 인장

해서 묵서거사자찬 [보물 제1685-1호]

지영록 [보물 제2002 호]

오선생사적

탐라지

동계집

용방록 [도지정유형문화재 제11호]

의문당 현판

은광연세 현판

김해김씨 좌정승공파 족보

청주한씨 입도조 족보

고부이씨 입도조 족보

이세번에게 보낸 편지

소장처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서울대학교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제주도청 세계유산본부

안성리기록사랑마을

안성리기록사랑마을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서울대학교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광산김씨 광성부원군 종친회

국립중앙도서관

광산김씨 광성부원군 종친회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예산 김정희 종가

아모레퍼시픽미술관

제주도청 세계유산본부 제주추사관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문화원

제주향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아모레퍼시픽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예산 김정희 종가 기탁품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제주대학교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제주향교

제주도청 세계유산본부 제주추사관

김만덕기념관

김해김씨 좌정승공파 문중

청주한씨 입도조 문중

개인

개인

Ⅰ. 

먼 길

낯선 여정, 

제주 유배를 

들여다보다

Ⅱ. 

낯선 땅, 

가혹하고도 

간절했던 시간을 

기다리다

Ⅲ. 

제주 유배, 

그 이후

주요 작품목록 조선시대 주요 유배지와
도로망

가장 괴로운 것은 조밥, 

가장 두려운 것은 뱀류, 

가장 슬픈 것은 파도소리이다. 

서울의 소식과 고향의 소식에 있어서는 

꿈속의 넋에게 부치는 것 외에는 

들을 길이 없다. 

질병이 들어도 단지 속수무책으로 

죽기를 기다릴 뿐이요, 침과 약으로 

치료할 방법이 없다. 

여기는 실로 나라의 유배지로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곳이다. 

국가에서 죄인을 이 땅에 추방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 하겠다.

『규창집』「제주풍토기」, 이건(1614~1662) 

관람객

가족

어린이

성인

학교 교사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제주 유배인 이야기 / 활동지 체험

박물관 탐험대 / 유 퀴즈 온 더 박물관

유배인의 아뜰리에   

겨울, 유배의 길을 따라 걷다

선생님 박물관 초청

찾아오는 길

● 자가운전, 택시 [15~20분 소요]

   제주국제공항 ▶ 동문로터리 ▶ 사라봉오거리 ▶ 국립제주박물관

● 버스 [제주국제공항출발; 25~40분 소요]

   316, 325, 326, 331번 탑승, 국립제주박물관 정류장 하차

● 버스 [제주시터미털 출발; 20~25분 소요]

   201, 335, 336번 탑승, 국립제주박물관 정류장 하차

평일

토.일.공휴일

야간개장

휴관일

09:00~18:00

09:00~19:00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21:00까지 개관

매주 월요일

1월 1일, 1월 25일(설날 당일), 1월 28일(대체 휴무일)

6328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동로 17

T 064 . 720 . 8000 / F 064 . 720 . 8050

facebook.com/jejumuseum instagram.com/jeju.museum

아띠앱을 다운받아 AR 콘텐츠를 체험하세요.

그 때의 섬, 제주

고립된 공간 속에서

내 안의 나를 찾을 수 밖에 없었던 찰나를 참아내다

프롤로그

당신은 지금부터 제주 섬에 담겨있는 또 다른 속살같은 이야기를 마주할

것입니다.

움직이는 바다 속, 움직이지 않는 섬 안에서 펼쳐졌던 유배라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시커무티티한 돌담, 바람구멍 속을 들여다보듯 갇힌 시간과 공간에서 

풀어내는 이야기들은

마치 발효된 음식처럼 쾌쾌한 냄새가 날지도 모르지만 허공을 바라보는 

새의 시선처럼 또 다른 자유가 느껴질 것입니다.

유배라는 고립된 생활 속에서 엉망진창이 되어 버린 에너지를 분출하고 

마냥 주저앉아 버리지 않았던 그들의 속내와 그들을 바라보았던 또 

다른 제주사람들과 감시자들 사이에서 나를 되돌아보는 거울처럼 

이 전시를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유배는 귀양입니다. 죄를 지은 이들을 멀리 보내어 단절시키는 형벌

입니다. 삼국시대때부터 유배가 있었지만 조선시대에 본격적으로 

이용되어 수많은 정치적 사건에 연루된 사대부와 왕족뿐만 아니라 

도둑질이나 과거 부정행위 등의 죄인들까지도 유배되었습니다. 특히 

단절과 고립으로 상징되는 유배는 한양으로부터 먼 제주가 가장 선호받던

지역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제주까지는 970리[약 390㎞]로 대략 13일 

안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낯선 땅, 가혹하고도 간절했던 
시간을 기다리다

제주 섬으로 내몰렸던 왕족이나 사대부들은 주로 정치적 다툼의

결과로 유배되었습니다. 특히 숙종 대에 서인과 남인, 노론과 소론의 

다툼이 치열했고 그 결과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과 가문에까지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혹독한 유배생활 속에서도 제주목사와 제주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지식을 베풀기도 하고 예술작품으로 혹독한 

시간을 견디어내었습니다. 제주 유배의 대표적인 김정희는 ‘세한도’와 

‘추사체’라는 걸작을 남기었고 3대가 유배당한 조씨 집안의 조정철은 

제주 유배 시절의 홍윤애와의 정을 잊지 못해 다시 제주목사로 돌아와 

그녀를 기리기도 하였습니다.

제주 유배, 그 후

유배인 중에서는 중앙의 고위급 관리나 학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고급 정보와 지식을 배우기 위해 제주의 유생들과의 만남이 

잦았습니다. 또한 유배인들도 제주에서 험난한 생활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이 절실하기도 하였습니다. 낯선 제주의 풍속과 

학풍 설립에 도움도 주고 자신의 제자들이 중앙 정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 제주의 여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태어난 후손들은 제주의 입도조[入島祖; 제주의 새로운 성씨가 됨]가 되어 

제주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자리잡기도 하였습니다.

“디지털 세한도” 
가상세계로 떠나보자 (VR 체험코너)

세한도歲寒圖는 김정희가 제주 유배 중 제자 이상적이 변함없이 의리를 

지키는 것에 고마움을 느껴 그린 그림입니다. 그림 속으로 걸어들어 

갈 수 있는 디지털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한도’ 중 한 글자씩 택하면 각각의 가상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제주라는 고립된 섬에서 외롭고 쓸쓸히 세한도를 그렸을 

김정희의 마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입니다.

From now on, you will be ushered into stories of what it was like to 

live in exile on a stationary island in the ocean where creatures are 

constantly on the move. The untold stories shed fresh light on the 

charms of Jeju Island. The stories unfold as if they are unlocked from 

the traps of time and space in between the black stone walls through 

which winds pass. The stories may sound remote and antique like 

fermented food, but they will provide a fresh perspective of a bird 

staring into space or a sense of freedom. These stories are about 

exiles who were sent to this isolated island but never gave up living 

a meaningful life. During this exhibition, you can re ect upon 

yourself by putting yourself in the shoes of these exiles, discovering 

what they really thought and how native Jeju residents viewed the 

exiles as they had to keep a watchful eye on them.

Jeju, the island of the old times

enduring the eeting moment that I had to search

myself for who I was

오늘날의 섬, 제주

그 닫힌 공간 속에서

또 다른 자유, 그 순간을 만끽하다

에필로그

섬은 연약합니다. 숱한 생물체의 진상에 허덕이고 느닷없는 침입에 

무너지고 격한 자연의 이치 속에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움직이는 

바다를 통해 들어오는 새로움으로 다시 기지개를 켤 수 있는 부활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희미해지고 사라지는 

것이지만, 때로는 더 가까워지고 되살아나는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기념비나 비석, 일기와 편지과 같은 물리적 수단과 매체적

기록에 의한 기억과, 사람과 사람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살아있는 

소통적 기억을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독한 좌절의 경험과 그 경험에서 우러나온 여러 이야기가 당신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새겨질 이 문화적인 

기억이 나를 돌아보는 기회의 순간, 기억의 공간으로서의 제주라는 섬이

되기를 바랍니다.

Islands are weak as they struggle with the tantrums of all sorts of 

creatures, endure sudden invasions, and cope with the ruthless 

workings of nature. On the other hand, islands are also a space of 

resurrection that can wake up and come back to life, inspired by 

newness that constantly ows from the ocean full of life. Sometimes, 

we experience moments when we feel closer to certain events that 

take on new life because they become distant and lost in our memory 

over time. It is necessary to pass down memories from physical 

records including monuments, memorial stones, diaries, and letters 

and memories of live communication involving human interactions. I 

wonder how these extremely frustrating and painful experiences and 

the stories of these experiences will be remembered by you. I hope 

these cultural memories that will be ingrained in you will make Jeju a 

special space of memories when you have a moment of self-re ection.

In Jeju, the Island of Today

Savor a new kind of freedom,

the very moment in a closed space

보길도에서 바라 본 제주 모습 「호연금서」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이형상(1653~1733), 조선 1702년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보물 제652-6호

Tamnasullyeokdo

김춘택 초상金春澤肖像, 

Portrait of Kim Chun-taek

조선 후기

광산김씨 광성부원군 종친회

김정희가 삿갓을 쓰고 나막신을 신은 그림

완당선생해천일립상阮堂先生海天一笠像, 

Kim Jeong-hui‘s Portrait in Shape of Su Shi’s Image

허련許鍊(1809~1892), 조선 19세기

아모레퍼시픽미술관

김정희가 쓴 대정향교 의문당 현판

의문당疑問堂, Hanging Sign Board

조선 후기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제주추사관

김정희가 김만덕의 공을 기리며 쓴 현판

은광연세恩光衍世, Hanging Sign Board

19세기

김만덕기념관

김해김씨 좌정승공파 입도조 족보

김해김씨 집안 족보金海金氏族譜, Family Tree of Kimhae Kim

일제강점기 1910년 

김해김씨 좌정승공파

광해군 재위기간의 역사를 기록한 책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Gwanghaegunilgi, Annals of King Gwanghae

조선 1637~1641년, 필사본(정초본)

국립중앙박물관

국보 제151호

제작 : 나인블록스, 협조: 경기콘텐츠진흥원

홍보 지원 : 제주현대렌트카

Ⅰ Ⅱ Ⅲ

전시 연계 교육프로그램

관람시간

http://jeju.museum.go.kr 

동해

도로망

주요 경유지

주요 유배지

서해

교육문의

T. 064-720-8108 / 8107

자세한 사항은 박물관 누리집을 참조해 주세요

관람료  무료



나는 
누구일까요?

낮선
곳으로의
여정

거울을 보고 나를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나를 그려보세요.

#국립제주박물관#제주유배특별전#낯선곳으로의여정

태그를 달아서 SNS에 올려주시면 선정해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전시되어 있는 초상화를 보고

이름을 적어보세요.

SNS 업로드할 때

내 자신이 그린 그림만 촬영해서 올려주세요!

정답 노출 금지!!!

facebook.com/jejumuseum instagram.com/jeju.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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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기 초상

이시방 초상

이익태 초상

낮선 곳으로의 여정, 제주 유배인 이야기2019년 기획특별전


